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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장과 목장에 싸인 서쪽 지맥의 분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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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낭오름에서 바라본 왕이메 그 너머 괴수치 돔박이오름이 일직선상에 중첩, , ▲

되어 있다 사진 강경민기자 . / = gmkang@hallailbo.co.kr

폭낭 왕이메 괴수치 돔박이

한 겨울 을씨년스러운 날씨다 차가운 비를 맞아 건강을 해치는 일은 피해야 하겠기에 폭낭. , 

왕이메에 이어 서둘러 괴수치와 돔박이오름까지 무사히 횡단했다는 데에 만족해야 한 탐사였

다.

서부관광도로 새별오름 맞은편 화전마을 진입로로 들어서면 왼쪽에 북돌아진오름이 가까이 보

이고 그 다음에 폭낭오름 그리고 길 오른쪽에 안덕지경의 왕이메 괴수치 돔박이오름이 횡렬, , , , 

로 이어져 있다.

팽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이름 붙혀진 폭낭오름은 로드랜드 골프장 안에 있다 오름 기슭 남쪽 . 

장소에는 꽤 규모있는 빌리지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폭낭오름 북쪽에는 북돌아진오름 괴오. , 

름 다래오름이 자리잡고 동남쪽에는 골프장내 빈네오름 그 너머 좌우로 돌오름 이돈이 영아, , , , , 

리오름이 이어진다 서남쪽에는 안덕면 광평리 소재 왕이메 괴수치 돔박이오름이 일직선상에 . , , 

늘어져 있다 하지만 없이는 여간 방위를 잡기가 어렵다 그 만큼 폭낭오름은 오름 속에 파. GPS .

묻혀 있다는 얘기다.

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방목지였던 오름이었다 비교적 완만한 등성이를 하고 있는데 개량. 

초지가 조성됐던 흔적이 오름 정상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오름의 동북사면은 산뽕나무 단풍나. , 

무 때죽나무 보리수나무 꽝꽝나무 윤노리나무 등이 우거져 있다 이 폭낭오름과 괴오름 다래, , , , . , 

오름 빈네오름 사이 사각형모양의 공간은 홀축이왓 문달이왓 등의 지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, , 

골프장 코스로 변해 있다.



골프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건너 양지목장과 호명목장 사이의 왕이메를 찾았다 옛날 탐라국의 . 

삼신왕이 이 곳에서 사흘 동안 기도를 했다는 데서 연유하여 오름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기. 

복이 뚜렷한 산체는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고 남사면 등에 수많은 묘자리를 갖고 있었다 중, . 

국에서의 교환교수 일 때문에 개월 만에 탐사에 나선 신영대 탐사위원은 주변 일대가 서쪽 6 “

맥의 분기점을 이루는 곳으로 서북풍을 막아주는 양명한 땅이라서 묘자리가 많은 것은 당연한 

일이며 골프장의 콘도사업장 위치 선정에도 풍수가의 조언이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, ” . 

탐사팀이 앉아 바라보는 왕이메 북봉에 삼공사 일자형의 능선 위로 살짝 솟은 봉우리( , )三公砂

가 나타나 뭇시선을 사로잡는다.

분화구를 한바퀴 도는 것도 왕이메의 매력이었다 그 깊이가 무려 나 되는 원형 분화구. 101.4m

일명 베리창 그리고 남동쪽에 삼나무가 울창한 깊이 정도 되는 또 하나의 굼부리가 특이( ), 40m

하다.

이곳에도 어른 허벅지 굵기의 비자나무들이 쉽게 보인다 가까운 바리메오름 북돌아진오름 괴. , , 

오름 다래오름 등에서 봤던 비자나무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 수 십 년 땅속에 씨앗의 형, . 

태로 있다가 산불 등 외부조건의 변화로 뒤늦게 발아하는 수종들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. 

니 옛날에 왕이메 오름 일대에 비자나무가 꽤 많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. 

곳의 비자나무도 최근에 종자의 껍질이 벌어져 싹을 틔운 결과일 터이니 잠시 인고의 세월 뒤

에야 싹을 틔우는 자연의 오묘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.

겨울비가 얼굴을 때린다 하지만 일직선 상의 왕이메 괴수치 돔박이가 오름의 삼중주를 연상. , , 

케하니 탐사팀은 왕이메를 하산한 뒤 주저치 않고 괴수치와 돔박이오름을 순식간에 돌파했다. 

괴수치는 깔때기 모양의 원형분화구였고 돔박이오름은 북향으로 터진 말굽형분화구였다, .

특별취재팀/

전문가 리포트 왕이메 분화구 울창한 자연 숲[ ] , 

왕이메오름의 원형 분화구는 크기 뿐만 아니라 식생이 주변의 다른 오름과 많은 차이를 보인

다 왕이메오름과 함께 탐사가 이루어진 주변의 폭낭 괴수치 돔박이오름은 일부의 외륜사면을 . , , 

제외하고 중산간지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쥐똥나무 국수나무 영주치자 찔레와 청미래덩굴 , , , 

등을 주요 종 으로 하는 관목림과 참억새와 부분적인 곰솔 이입 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( ) ( )種 移入

초지 또는 삼나무나 측백나무 등의 인공조림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에 반해 왕이메오름의 . 

분화구는 일부 삼나무 조림지역을 제외하면 낙엽활엽수림이 발달되어 있다.

한편 왕이메오름 분화구내 숲의 주요 종 조성도 한라산 해발 에 분포하는 대표적600 1,400m∼

인 낙엽활엽수림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왕이메오름의 낙엽활엽수림은 당단풍 때죽나. , , 



무 산딸나무 서어나무 등이 주요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참나무류 벚나무류는 거의 관찰, , , 

되지 않았다. 

다만 왕이메오름의 울창한 숲이 조림된 숲과 어우러져 부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

쉬움이 많다 그러나 제주도내 중산간에 위치한 오름의 대부분이 삼나무 측백나무 곰솔 등으. , , 

로 인공 조림된 숲을 이루는 것과 차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 . 

숲이 주는 수많은 가치와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오름의 숲을 어떻게 가꾸어가야 하

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.

고정군 탐사위원 한라산연구소 식생분야< ( / )>

전문가 리포트 빼어난 기운의 보고[ ] ’

산이 유정 하면 인심이 유연하여 너그럽고 산이 무정 하면 졸렬하여 인정이 마르고 ( ) , ( )有情 無情

표독하여 소견이 좁다 서쪽의 지세는 곡식을 쌓아 두는 창고나 혹은 검과 창의 형상이니 농사. 

의 경작에 뛰어나거나 문무를 겸전한 인물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오름과 오름 사이로 . 

이어지는 포근한 융결이 마치 물결치듯 윤택한 토질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.

왕이메 오름은 풍수학적으로 영실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 법정악 녹하지 오름으로 이어지는 맥, 

을 받아 서쪽의 지기를 충전하고 분맥하는 중요한 오름중의 하나이다 왕이메 오름의 큰 몸체. 

는 주변의 이어진 오름들이 마치 문무백관을 거느린 듯 한 의연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. 

가운데로 하늘의 기운을 품기라도 하듯이 거대한 원형분화구가 물의 기운을 흡수하여 서쪽의 

땅을 윤택하게 적시는 기능을 한다.

천혜의 가치가 함께 하는 땅엔 언제나 인간의 이기심이 닿게 마련인가 왕이메 오름의 주변도 . 

예외는 아니다 함께 공유할 무한한 생명력의 가치들이 언제인가 모르게 소수의 공유물로 전락. 

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개발이란 미명의 파괴로 곳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흙을 깎아 . 

내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곳의 지맥을 상하지 않게 하여 서쪽의 땅이 살고 제주 땅. 

의 기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이 순간의 형태만이라도 훗날의 . 

세대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다.

신영대 탐사위원 제주관광대교수 풍수분야< ( / 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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